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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피어슨  Jack Pierson: Night 

 

 
 

Night 
2009 

Metal and plastic 

181 x 160.7 x 7.9 cm 

 

2010 년 5 월 4 일 – 2010 년 6 월 17 일 

 

 

○ 관람 안내 

전 시 작 가:  잭 피어슨 (Jack Pierson) 

일       정:  2010 년 5 월 4 일 – 2010 년 6 월 17 일  

장       소:  국제갤러리 2 관 1, 2 층 (문의: 02-733-8449) 

개 관 시 간:  월요일-토요일: 10am - 6pm, 일요일: 10am - 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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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개요 

국제갤러리는 미국출신의 작가 잭 피어슨(1960~)의 개인전을 개최한다. 잭 피어슨은 유럽과 

미국에 있는 유수의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며 작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쌓아왔다. 

그는 1980 년대 이래로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여 왔는데, 다양한 작품의 

중심에는 사진과 조각이 있다.   

 

이 중 이번 전시에서는 잭 피어슨의 가장 최신연작인 <Night> 조각작업에 초점을 맞추었다. 잭 

피어슨의 조각 작품의 특징은 지극히 연극적이면서 동시에 꿈꾸는 듯한 몽상적인 느낌을 함께 

드러내고, 대담하지만 과장되지 않고, 매혹적인 동시에 미묘한 성격을 띠는 데에 있다. 작가는 

고물상과 오래된 영화관의 광고판,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또는 적막한 상점에 버려졌을 것 같은 

문자들을 사용해 감성을 자극하는 소위 ‘문자 조각’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작품들은 빛바랜 

화려함이나 잊혀져 가는 사랑에 대한 향수, 스타덤에 대한 갈망과 같은 요소들을 암시한다. 

전반적인 색감과 주제는 미국 문화와 부와 명성으로 이루어진 아메리칸 드림을 연상시키면서 

한때 눈길을 끌었을 테지만 지금은 잊혀져 가는 거리간판을 통해 21 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과 현실에 대한 작가의 환멸을 드러내고 있다. 

 

궁극적으로 잭 피어슨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욕망과 고독에 싸여있는 작가 자신의 자서전인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들은 일기의 단면들을 시각적으로 읽어나가게 하면서 보는 이로 하여금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예기치 않은 부분들을 동시에 경험토록 한다. 피어슨의 작품은 읽기 쉬운 

문자 조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형식을 부정하고 또한 작품을 감상하는 개개인에게 개별적인 

정서적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 의미가 있다. 

 

국제갤러리의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개최되는 잭피어슨의 개인전이다. 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Night> 작업을 시리즈로 엮어 단어로 형성된 최신 조각 작품 총 16 여 

점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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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 소개 

1960 년 미국 메사추세츠주 플리머스에서 태어난 잭 피어슨은 보스톤에 있는 메사추세츠 

미술대학에서 예술학사를 취득하였다. 작업 초기부터 그는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여 왔는데 그의 

작업은 한 매체에 국한되지 않고 사진이나 비디오, 설치, 조각과 같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든다.  

 

1980 년대에는 이후 보스턴 스쿨이라 불리우게 된 낸 골딘, 필립-로르카 디코르시아 등의 

사진작가들과 교류하며 작업의 소재를 공유하기도 했다. 이들은 서로의 사진을 찍어 이를 

작품화 하면서 개인적인 삶을 보여주는 동시에 자아에 대한 신화를 만드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당시 이들이 개인적인 사진을 작품으로 만들고 공적으로 발표하는 작업은 한 개인을 신화화하는 

대중매체의 허상을 꼬집어 내었다. 그의 2004 년 휘트니 비엔날레 작업인 <자화상 Self-

Portraits> 사진 연작 또한 이러한 작업의 연장선상에서 작가 자신의 자화상을 선보이고 있다.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연령의 15 여 명의 모델군을 통해 작가는 본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사진을 작가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처럼 꾸며내어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우리들이 느끼는 

정체성의 문제 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그는 패션 사진가로도 활동하였는데, 나오미 캠벨, 스눕 독, 브래드 피트 같은 

연예인과도 작업하였으며 최근에는 2010 년 2 월 뉴욕에서 진행된 “Concept Korea- Fashion 

Collective 2010”의 한국 디자이너 6 인의 컬렉션 의상을 컨셉으로 화보집을 출간한 바 있다. 

또한 작년 2009 년 여름에는 <The Name of This Show is Not: Gay Art Now> 라는 전시를 

뉴욕에서 기획 했으며, 올해 여름에는 아트 시카고에서 AIDS 연구 재단인 amfAR 를 위한 

사진전을 기획 준비중이다.  

 

피어슨은 최근 스페인의 말라가 현대미술관과 아일랜드 더블린 아이리쉬 국립미술관, 플로리다 

마이애미 현대미술관에서 개인전을 가진 바 있으며, 그의 작품은 뉴욕 구겐하임미술관,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LA 카운티 미술관(LACMA), 샌프란시스코 근대미술관(MoMA), 뉴욕 

휘트니 미국 미술관 등 주요 컬렉션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현재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하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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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 작품 이미지 & 캡션 

이미지를 사용하실 경우, 반드시 아래의 크레딧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The Sun Rose 
2009 

Metal, wood, Plastic, Fiberboard and ceramic 

147.3 x 198.1 x 6.4 cm 

 

 

 
 

Heartbreak Hotel 
2009 

Metal and plastic 

162.6 x 447 cm 

 

 

 
Sculpture Photography: Chris Burnside 

Courtesy of Kukje Gallery 


